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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난감과 과자
두 소년이 만든 감동의 드라마

멕시코의 길에서 포착된 연출 없는 한 편의 드라마

처럼 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. 

최근 멕시코 일간 압스트락토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

10살이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소년이 신호에 걸려 정차

해 있는 자동차의 유리창을 닦고 있다. 그 대가로 동

전 등을 얻기 위해서다. 

그런데 이때 자동차 오른쪽 뒤 유리창이 열리며 비

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아이가 얼굴을 내밀고 자동차

를 닦고 있는 아이에게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내민다. 

장난감을 받은 아이는 그 자리에서 자동차를 굴리며 

놀기 시작한다. 그런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자동

차 속 아이는 이번엔 장난감 포크레인을 준다. 거리의 

아이는 잠시 장난감 포크레인을 가지고 놀다 자동차 

속 아이에게 돌려주려 하지만 자동차 속 아이는 거리

의 아이 품으로 포크레인 장난감을 밀어낸다. 그러자 

거리의 아이는 어디론가 달려가더니 과자 한 봉지를 

들고 돌아와 자동차 속 아이에게 건넨다. 차 안의 아

이는 과자를 받고 도로의 아이와 나누어 먹는다. 신호

를 받고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영상은 끝이 난다.

압스트락토는“거리의 아이는 신호에 걸린 차를 닦

으면서 틈틈이 과자를 판다.”며“장난감을 준 아이에

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파는 과자를 선물한 것”이

라고 전했다.

 

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“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

상”,“아이들이 어리지만 최고의 챔피언들”이라는 

등의 댓글로 두 아이를 응원하고 칭찬했다.

음식값 420배, 팁 16,000달러 남긴 손님

알츠하이머 남편 위한 두 번째 결혼식

지난 12일, 뉴햄프셔주 런던데리시의 한 식당 종

업원들이 웅성거리며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. 식사

를 마친 손님이 1만6,000달러를 팁으로 남겼기 때

문이었다.

뉴햄프셔주 지역방송 WMUR에 따르면 처음에는 

그런 거액을 팁으로 남긴 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

했다. 식당 주인 마이크 자렐라는“청구서에 직접 팁

중증 알츠하이머를 앓아 자신의 

결혼 사실까지 잊어버린 남성이 아

내와 두번째 결혼식을 올렸다.

코네티컷주 앤도버에 거주하는 

피터 마샬(56), 리사 마샬(54) 부부

는 최근 두번째 결혼식을 올렸다.

피터는 2018년 조기 발생 알츠하

이머를 진단받은 뒤 빠른 속도로 

기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. 아내 

리사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을 돌

봤지만 피터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

만 갔고 결국 아내와 결혼한 사실까

지 잊어버렸다. 

그러던 어느날 피터는 텔레비전에

서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

고“우리도 결혼하자!”며 리사에게 깜짝 청혼했다. 

다음날 피터는 전날 자신이 청혼한 사실을 잊어버

렸지만 리사는 두번째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다.

을 적어낸 손님이 계산대 직원에게‘한 곳에 다 쓰지 

말라’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 말했다. 직원은 그

제야 팁 액수를 확인하고 놀랐다더라.”고 설명했다.

계산대 직원은“실수라고 생각했다. 160달러에 0

을 더 쓴 줄 알았다.”고 밝혔다. 그러면서“신사분에

게 재차 확인했지만, 그 금액이 맞다고 하더라.”고 

덧붙였다. 좀처럼 보기 힘든 거액의 팁에 눈에 휘둥

그레진 직원들은 손님에게 진심이냐고 재차 물었다. 

그러자 손님은 빙그레 웃으며“여러분이 나눠 가졌

으면 좋겠다.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은 이 돈을 받을 

자격이 있다.”고 답했다.

이날 손님이 먹은 음식값은 세금을 포함해 37.93

달러였다. 끝까지 익명으로 남길 원했다는 손님은 

음식값에 420배가 넘는 1만6,000달러를 더해 총 1

만6,037.93달러를 계산하고 문을 나섰다.

식당 주인은“모든 팁이 감사하지만, 식당을 운영하면

서 받은 팁 중 가장 큰 금액”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.

마침 웨딩 플래너였던 리사의 

딸이 결혼식 준비를 주도했고, 해

당 소식을 접한 주변인들의 도움

을 받아 부부는 6주 만에 결혼식

을 올릴 수 있었다.

리사는“난 세상에서 가장 운 

좋은 여자다. 왜냐하면 사랑하는 

사람과 두 번이나 결혼할 수 있기 

때문이다. 마치 동화처럼 마법과

도 같은 시간이었다.”라며“모두

가 울었다. 그렇게 행복해하는 피

터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.”고 전

했다.

리사는 그동안‘오 헬로 알츠하

이머스’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

정을 운영하며 알츠하이머에 걸

린 남편과의 삶을 기록해 왔다. 이런 사연이 알려

지면서 해당 계정에는 많은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

아지고 있다.

▲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피터-리사 부부. 사

진=페이스북(오 헬로 알츠하이머스) 캡처

▲ 팁 16,000달러가 적힌 계산서. 사진=유튜브(WMUR-TV) 캡처

▲ 사진=유튜브(지플릭스) 캡처


